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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O가 8일 발표한 올스타 베스트12 명
단에서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문 1위는 강
백호(20·KT 위즈)다.

하지만 불의의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.
강백호는 6월 25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
수비 도중 펜스의 날카로운 부분에 오른
손바닥이 찍혔다. 6∼8주 가량 치료 소견
이 나왔고, 올스타전 출장 가능성도 낮아
졌다. 강백호는 베스트12 선정 직후 구단
을 통해 “부상만 없었다면 올스타전 참가
가 도리인데, 부상 회복에 집중하고 있으
니 추후 회복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해야
할 것 같다”고 밝혔다.

베스트12 가운데 불참 사유가 있는 선수
가 있다면 구단이 KBO에 이를 설명해야
한다. KBO 관계자는 “KT 측에서 강백호
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를 KBO에
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. 출장 여부는 감독
추천 선수 발표 때 최종 확정될 것”이라고

밝혔다. KBO는 11일
경 감독 추천 선수를 발
표할 예정이다.

강백호의 야구인생
은 이제 막 첫 발을 뗐
을 뿐이다. 비록 올해
올스타전 출장 가능성
은 낮아졌지만 강백호

가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한 것은 분명하
다. 팬 투표는 물론 선수단 투표에서도 당
당히 드림 외야수 1위를 차지했다. KT 팬
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이돌 그룹 팬
들과 연계해 투표를 독려했다. 강백호도
이를 진심으로 감사해했다.

여기에 타 팀 팬들의 투표가 없었다면
강백호의 1위도 없었다. 실력과 인성을 겸
비한 강백호이기에 앞으로도 올스타 연속
선정 가능성은 높다. 그렇기에 부상 탓에
출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올해 상황이 너무
나도 아쉬운 강백호와 KT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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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상에발목잡힌강백호의두번째올스타전

팬·선수단투표드림외야수1위불구
손바닥완쾌까지최대 8주걸려불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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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런 공동선두 SK 로맥, ‘팬 투표+선수단 투표’ 1위

‘올스타왕별’로맥,김현수도제쳤다

SK 와이번스 제이미 로맥(34)이 KBO리
그 ‘별중의별’로등극했다.

로맥은 8일 KBO가 최종 발표한 2019 신
한은행MYCARKBO올스타전 ‘베스트12’
명단 가운데서 전체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
안았다. 드림 올스타 1루수 부문의 로맥은
팬 투표 56만5614표(46.53%)와 선수단 투표
195표(56.9%)를 얻어 총점 49.63점으로 리
그전체선수중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.

이로써 로맥은 2008년 롯데 자이언츠 소
속으로 뛴 카림 가르시아 이후 외국인 선수
로는 역대 두 번째 최다득표의 영광을 차지
했다. SK 구단 역사상 외국인 선수가 ‘베스
트 12’에 포함돼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것 역
시 로맥이 처음이다. 20일 창원 NC파크에
서 열리는 올스타전의 진정한 주인공이 된
로맥이다.

뀫김현수·양의지모두제친로맥
KBO를 대표하는 인기 스타들을 모두 제

쳤다.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의 김현수(L
G 트윈스)가 팬 투표 전체 1위(57만4394표·
47.26%)에 올랐지만, 로맥이 선수단 투표에
서 6표 앞서 순위를 뒤집었다. 선수단 투표
에서 189표를 받은 김현수는 총점 49.61을
기록해 로맥과 0.02점의 근소한 차이로 밀
려났다. 팬 투표(총 121만5445표), 선수단
투표(총 343표)를각각 70, 30%의비율로합
산한 까닭에 두 부문에 걸쳐 두루 많은 표를
받은로맥이우위를점할수있었다.

나눔 올스타 포수 부문의 양의지(NC 다
이노스)는 2년 연속 선수단 투표에서 전체
1위(221표)를 차지했지만, 팬 투표(50만
7456)를포함한총점은48.55로로맥에미치
지 못했다. 양의지로선 2016년부터 4년 연
속 베스트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데 만족
해야했다.

뀫고졸신인투수 ‘최초’베스트선정정우영
화려한데뷔시즌을보내고있는LG정우

영은올스타전에서도남다른존재감을뽐냈
다. 나눔 올스타 중간투수 부문의 정우영은
총점 48.09(팬 투표 55만8646표·선수단 투
표 182표)로고졸신인최초로투수부문 ‘베
스트 12’에 선정됐다. 역대 고졸 신인 중 베
스트로 선정됐던 선수는 2009년 KIA 타이
거즈안치홍, 2016년넥센히어로즈(현키움

히어로즈) 이정후로 모두 타자였다. 정우영
은투수최초이자통산3번째선수로이름을
남기게됐다.

정우영과 함께할 올스타전 ‘새내기’도 유
독많다.이번에선정된총24명의선수가운
데 11명이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베스트
12에선정됐다.특히드림올스타의김태훈,
하재훈, 로맥, 고종욱(이상 SK), 호세 페르
난데스(두산 베어스)와 나눔 올스타의 타일
러 윌슨, 고우석, 이천웅(이상 LG)은 모두
생애 첫 올스타전 무대를 베스트 선수로 서
게됐다.

뀫단한명도배출못한한화·롯데·KIA
정규리그 순위 표에서 나란히 8∼10위로

밀려난 KIA, 한화 이글스, 롯데 자이언츠는
팬·선수단투표로단한명의올스타전베스
트 멤버를 배출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썼다.
모두 열성적인 팬덤을 보유한 구단이지만,
초라한 정규리그 성적에 투표 열기까지 차
갑게 식었다. 반대로 호성적을 내는 팀에선
올스타 출전 선수가 쏟아졌다. 나눔 올스타
에서는 정규리그 4위 LG가 최다 7명, 드림
올스타에서는 단독 선두 SK가 6명을 배출
했다. 서다영기자seody3062@donga.com

총점 49.63…‘0.02점차’로 전체 1위
221표 받은 양의지 선수단 투표 최다
정우영고졸신인투수최초 ‘베스트12’

SK 제이미 로맥이 팬, 선수단 투표 합산 전체 1위로 2019 KBO 올스타전 ‘베스트 12’ 총 24명 중 ‘최고의 별’ 영광을 안았다. 외국인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 최다 득
표의 영예를 안은 로맥은 SK 역사상 처음으로 베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외국인 선수가 됐다. 스포츠동아DB


